
울산, 태양열에너지 생산 “꼴찌”
442TEO로 16개 시·도 중 최저 … 산업폐기물 위주 신재생 생산

울산이 태양열, 지열 등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 최저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에너지관리공단의 <2011년 신재생에너지 보급통계>에 따르면, 울산시의 태양열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

산량은 442TEO(석유환산톤: 1TEO는 1000만㎉)로 전국 16개 시·도 중 가장 적었다.

태양광을 이용한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은 울산이 1170TEO로 대전 1127TEO에 이어 뒤에서 2번째를 차지했

다.

지열을 활용한 재생에너지 역시 553TEO로 제주 156TEO에 이어 2번째로 적었으며, 수력을 이용한 재생에

너지 생산량은 뒤에서 3번째, 풍력 재생에너지는 802TEO로 중간인 8번째로 조사됐다.

울산의 신재생에너지생산량이 전국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태양열 1.6%, 태양광 0.5%, 지열 1.1%, 수력 0%,

풍력 0.4%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다.

환경단체는 울산시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폐기물 재활용에 집중돼 있다고 지적했다.

오영애 울산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울산시가 신재생에너지 사업실적이 좋다고 내세우고 있지만 실제로는

산업폐기물에 국한된 것”이라며 “환경 자체를 생각한다면 태양광이나 태양열 등 자연자원의 재생에너지 비율

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자연자원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늘리기에는 설비를 설치할 부지가 부족하다는 주장

도 제기되고 있다.

울산시 관계자는 “사용 가능한 땅이 이미 공장부지나 임야로 조성돼 있다”며 “신재생에너지 비율 늘리기 위

해 산을 깎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전용석 울산과학기술대(UNIST) 친환경에너지공학부 교수는 “태양열, 태양광 설비는 기존 건물이나 바다에

띄워 시설물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다”며 “울산시 차원에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

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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